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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의 영성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다면,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교인수만 많아지는 것이 부흥일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교인수만 많아지는 것을 위해서입니까? 엄청난 교인 수를 자랑하며 기세를 떨던 대형교회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아직도 교인 수만 많아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러한 교인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그 교회가 지향할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바른 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7:9-26말씀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 교회에 대한 주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첫째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1절을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도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게 해 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셨던 모습이 바로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교회의 하나됨은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과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 달라는 이 기도는 성도들이 모두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며,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해 달라는 기도 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두 번째로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17절에서 주님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고,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거룩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일에 철저히 헌신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을 위한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파송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헌신되어 살다보면, 성도는 자연히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헌신된 성도가 한눈을 팔면서 헛된 일을 꾸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헌신된 성도는 자연히 모든 삶에 있어서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철저히 헌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향방없이 그냥 부흥하게만 해달라는 식의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하나되고 성도간의 사랑이 돈독해지는 그리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야말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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